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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환경부,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토론회 30일 개최 (2025.05.29)

- 환경부가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수소 이동수단 보급 활성화 토론회 개최. 수소

전기버스 보급 성과 공유와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천

연가스·수소차량협회 주관으로 마련

- 1부에서는 정부 수소전기버스 보급계획 소개와 지자체,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

사들의 우수사례 공유. 2부에서는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개발 현황과 전문가 토론을 

통한 도입 전략 논의

- HD두산인프라코어가 배기량 11리터급 수소연소엔진을 상용차와 건설기계 용도로 

개발 중. 수소연소엔진은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으나 질소산화물 배출로 후처리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은 수소전기차보다 낮음

□ 자율주행 전기차 무인화와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실증 추진 (2025.05.30)

-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

야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의·승인. 자율주행 전기차 주차·충전 

전과정 무인화 실증 추진

-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으로 충전구역 이동 후 무선 자동충전하는 

기능 실증.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유선 충전만 인정되나 무선 충전으로 이용자 

편의 향상과 충전 인프라 효율적 활용 기대

-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 탑재 무인잠수정, 기아자동차가 이동형 수소연료

전지 발전기 실증. 수소연료전지는 이차전지 대비 잠항 시간 획기적 증가하고 디젤 

발전기 대비 소음 적어 작전 능력 향상

지자체

□ 음성군, 수소차·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2025.05.29)

- 충북 음성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수소승용차 9대, 수소버스 5대에 각각 3350만원, 3억5000

만원 보조금 지원

- 신청 대상은 1개월 이상 음성군 거주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관내 기업, 공공기관. 

전기화물차는 총 75대 지원으로 우선 지원 대상 28대, 일반 구매자 47대에 차종별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501.20250529120248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158.20250530150040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801.20250529102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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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371만원-2424만원 차등 지원

- 보조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신청. 차량 출고·등록 기한 2개월, 사용본거지 음성군 등 조건 미충족 시 보조금 

지급 취소 가능

□ 경기도, 수소 기반 온실가스 감축 기술 4자 협약 체결 (2025.05.29)

- 경기도가 한전, 한국서부발전, 국가철도공단과 수소 기반 SF6 감축 기술 공동 활용 

4자 협약 체결. 의왕시 철도공단 부지에 조성된 SF6 분해 센터는 연간 60톤 규모 

분해 처리 가능

- SF6는 절연성능 우수하나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만3900배에 달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수소를 활용해 1200도 고온에서 열분해 후 유해 물질 무해화하는 

기술 적용

- 연간 60톤 분해는 이산화탄소 143만톤에 해당하며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 감축 효과. 철도공단이 폐SF6 제공하고 한전·서부발전이 분해 설비 가동, 

경기도는 행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 협력

□ 울진군, 원자력과 수소 산업 양축으로 K-에너지 중심지 도약 (2025.05.29)

- 울진군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완료 시 총 10기 원전 보유로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단지 구축. 국내 전력의 9.3%를 무탄소 전력으로 생산하여 국가 에너지 산업 

중추 역할 담당

- 2023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 가속화. 46만평 부지에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주기 포괄하는 산

업 인프라 구축 예정

-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으로 17조원 경제적 파급효과와 3만8천명 고용 창출 기

대. 인구 10만, 지역생산 10조원 도시 성장 계획으로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소산업도시 부문 3년 연속 수상

□ 강원도, 수소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며 클러스터·충전망 속속 구축 (2025.05.29)

- 강원도가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 수소산업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동해~삼척 간 총 3177억원 투입하여 2028년까지 수소 저장·운송 산업 기반 구축

하고 연내 착공 목표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158.20250529131020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608.20250529154246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101.202505291625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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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동해 북평 제2산업단지에 수소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실증 테스트베드 

등 핵심 인프라 3개 동 조성. 전문 연구장비 41종과 기업 입주 공간으로 수소 제품 

성능평가와 사업화 종합 지원

-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운영으로 수소산업 전반 역량 축적하고 춘천 수소교통복

합기지 6월 말 준공 예정. 액화수소충전소 2개, 기체수소 충전소 13개 보유하며 

연내 태백·속초에 추가 설치 계획

□ 전북자치도, 수소충전소 및 생산기지 합동 점검 실시 (2025.05.29)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수소에너지 기반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전주, 익산, 완주 

지역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기지 대상 합동 안전점검 실시. 지난 8일부터 28일

까지 3주간 진행

- 점검 대상은 기체 수소충전소 3곳, 액화 수소충전소 3곳, 완주 수소생산기지 등 총 

7개소. 완주 수소생산기지는 도내 수소 공급 핵심 거점으로 주요 집중 점검 대상

- 수소 생산설비 압력·온도 관리 시스템, 저장탱크, 수소 이송 라인 등 주요 설비 

작동 상태와 자동제어 시스템, 긴급 대응체계 점검. 전반적 안전관리 상태 양호하

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

□ 수소혼합가스 기반 청정 연소 기술 개발 추진 (2025.05.29)

- 울산 기업 아이티공간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혼합가스 기반 청정 연소 기술 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 인공지능 기업 주도로 수소 활용 연소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진행

- 연구개발비 125억원 지원받아 2029년 말까지 지역 연구단체와 대학, 기업 등과 

사업 추진. 수소를 활용한 청정 연소 기술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울산 지역 특성을 살려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증 기술 개발에 중점. 수소

혼합가스 기반 연소 기술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목표

□ 완주군, 수소·교육발전특구에 중점 둔 1027억원 2회 추경 편성 (2025.05.30)

- 전북 완주군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액 대비 11.02% 증가한 1조342

억원 규모로 편성. 수소도시 완주,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601001.20250529181808005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8100101.20250529233804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51.202505301103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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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수소관련 사업과 기업유치에 중점

- 주요 내용은 투자진흥기금전출금 202억원,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40억원, 수소차 보급 15억원 등 수소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20억6000만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45억원, 호우피

해 재해복구사업 36억원 등 교육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도 투자. 10만 완주시대 

맞아 행복경제도시 완주 조성 목표

□ 수소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며 전략거점 조성 (2025.06.01)

- 동해시가 수소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하여 전략거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2023년 12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668억원 규모로 12월 착공 목표

- 지난 5월 사업부지 매입 완료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산업진흥센터, 안전성시

험센터, 시스템실증센터 실시설계 공모 절차 진행. 수소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과제 지원사업 시행

- 북평산업단지 내 동서발전 실증단지에 128억원 들여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회발전특구,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 지정·운영으로 

수소산업 전략거점 도약 목표

□ 전북도,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15개사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 (2025.06.04)

-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 전환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 갖춘 유망 중소기업 15개

사를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추진 사업

- 4월부터 모집 공고로 총 20개 기업 모집하여 전북테크노파크 주관 서류 및 대면

평가 실시. 기술력, 수소산업 연계 가능성, 사업화 전략 등 종합 평가로 15개사 

선정하고 이의신청 절차 완료

- 선정 기업에는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전문가 컨설팅 등 패키지형 프로그램과 기

업당 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 향후 산업부 공식 수소전문기업 지정받을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밀착 지원 계획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300201.20250601212347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0501.202506041005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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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분야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우주항공청, 한국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 공개로 국내 위성개발 기업 실무 

지원 (2025.05.29)

- 우주항공청이 개청 1주년을 맞아 국내 위성개발 기업들의 실무 활용을 위한 한국

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KASA 핸드북) 공개. 위성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

정 절차와 원칙을 담은 매뉴얼로 해외 규격 해석 어려움 해소

- 국내 중소·신생 기업의 해외 규격 해석과 관리계획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

별 산출물과 진입·성공 조건을 명확히 제시.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계획과 제품

보증요구조건 관련 지침과 예시를 부록에 포함하여 6월 중 제공 예정

- 우주청 누리집에서 요약본 확인 가능하며 전체본은 이메일 신청 시 제공. 우주항

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위성개발 생태계 조성과 민간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맞춤

형 교육과 찾아가는 설명회도 추진

□ 우주 기원 밝히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물꼬 (2025.05.30)

- 우주항공청이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SKAO)와 SKA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외계 생명체를 탐색하는 인류 최강 전파

망원경 사업으로 화성 휴대폰 신호도 감지 가능한 성능

- 영국, 독일, 호주, 중국, 인도 등 12개국이 회원국이며 한국은 프랑스, 스웨덴, 

일본과 함께 참관국으로 참여. 총사업비 약 3조원 투입되는 SKA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약 345억원 분담하여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건설

- SKAO 회원국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하여 SKA 건설 및 운영에 국내 전문가 파견과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61.20250529174927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61.20250529174927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101.202505301525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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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산업체 조달 참여 기반 마련. 최종적으로 정회원 자격 확보 시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표권 행사 가능하며 국내 산업체 기술개발 촉진과 새로운 이윤 창출 

기회 제공

□ 한국·이탈리아, 우주·AI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로 원팀 구성 (2025.06.01)

-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대사가 이탈리아공화국 선포일 기념 인터뷰에서 항공

우주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 

기회 확대 기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라는 같은 가치 공유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

- 이탈리아는 1964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제작 인공위성을 우주에 발사하는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 일찌감치 앞서 나가며 많은 경험 보유. 빠른 속도로 성장

하는 한국과 손잡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9월 항공우주와 AI, 반도체와 바이오 등 총 7개 첨단산업 분야에 걸친 비즈니스 

포럼 개최 예정. 기초과학이 발달한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분야의 강자인 한국 간 

협력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이상적인 구조로 평가

지자체

□ 대전이 우주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KAIST 우주 연구센터 선정 (2025.05.29)

- KAIST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가 과기정통부 2025년도 혁신연구센터(IRC) 

공모에 선정되어 대전이 우주산업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 연 50억원을 

10년간 지원받는 IRC 사업으로 중장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신설 연구센터는 무인 우주정거장 구축 핵심기술과 다종 로봇 시스템 설계·협업 

기술, 우주 물자 수송·회수 실증 등 차세대 우주기술 분야 선도. 대전시는 2026

년부터 매년 5억원씩 총 45억원 지원으로 지역 우주기업 연계 강화

-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쎄트렉아이, LIG넥스원 등 대표 우주·방산 

기업과 대전시 소재 88개 우주 기업이 멤버십 형태로 참여. 산학연 협업의 모범

모델이자 기술사업화의 실질적 가교 역할 기대

□ 사천시, 우주항공 수도 정체성 담은 전용서체 개발로 브랜드 강화 (2025.05.29)

- 사천시가 제1회 우주항공의 날과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우주항

공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전용서체 사천우주체와 사천항공체 개발. 도시브랜

드 강화와 지역 고유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구현

- 사천우주체는 천·지·인과 우주에서 착안한 기하학적 조형미로 우주의 광활함과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101.20250601175504003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351.20250529220411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101.20250529202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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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재활용 어려운 열경화성 폐플라스틱, 수소로 재탄생시키는 기술 개발 (2025.05.29)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순산소 연소 기반 연속식 공정을 활용해 열

경화성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고품질 합성가스 생산 성공. 글로벌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30년 173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초고온에서만 분해 가능한 특성으로 매립, 소각에 의존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무한함을 담아낸 제목용 서체. 사천항공체는 활주로의 직선미와 비행기의 유려한 

곡선에서 영감받아 속도감과 첨단 기술 이미지 전달하는 헤드라인용 서체

- 두 서체 모두 한글 2780자, 라틴문자 94자, 특수문자 986자로 구성되어 윈도우용 

TTF와 맥용 OTF 형식으로 제공. 시정 홍보물과 공공 디자인, 각종 행사 및 간행

물에 적극 활용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 계획

□ 대전시, ISS 2025로 우주도시 선언하며 글로벌 우주산업 중심지 비상 (2025.05.30)

- 대전시가 컨텍스페이스그룹과 손잡고 6월 3-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우주

컨퍼런스(ISS 2025) 개최. 협력을 통한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전 세계 40여 

개국 3000명의 우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무대

-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과 연계한 첫 국제 행사로 대전이 명실상부한 국가 우주 전략 

거점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계기. 우주산업 발전 포럼, 기술 교류회, 수출상담회, 

스타트업 피칭, 우주기술 박람회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사업 성과 창출에 초점

- 핀란드 ICEYE, 독일 Exolaunch, 미국 VIASAT 등 49개국 우주기업·기관과 KAIST,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내 핵심 기관 참여. 존 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이 기조연

설하며 15개 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 70여 명이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 진행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11.20250529094608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601.2025053008454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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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환경 오염 주범으로 인식. 연구진은 순산소 연소 기반 가스화 공정 개발로 공정 

효율 높이고 타르 발생량을 93.4% 감축

- 1300도 고열 지속 공급 체계로 연속 공정 구현하여 혼합 폐플라스틱 1kg당 수소 0.13kg 

생산 능력 달성. 국내 특허 3건 등록, 해외 특허 1건 출원으로 상용화 기반 마련

□ 서부발전, 세계 첫 수소 활용 온실가스 분해 시스템 개발 (2025.05.29)

- 한국서부발전이 한전, 철도공단과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를 이용한 대규모 

온실가스 분해설비 개발. 경기도 의왕 실증부지에서 수소 활용 육불화황 분해 센터 

준공식과 업무협약식 진행

- 준공된 육불화황 분해설비는 기존 액화석유가스 활용 기술을 고도화한 것으로 

수소를 이용해 육불화황을 99% 이상 분해 가능.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육불

화황 분해설비

- 2023년 3월부터 서부발전·한전·철도공단이 수소 기반 육불화황 분해 기술 개발·

활용에 협력.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육불화황을 분해하는 진정한 탄소중립 기술 

구현으로 국내외 탄소중립 실현 기여 목표

□ 가스공사, 저탄소 LNG·천연수소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도약 (2025.05.29)

- 한국가스공사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로 

KOGAS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저탄소 LNG 사업 추진으로 연간 29만톤 이산화

탄소 감축을 장기 목표로 설정

- LNG 캐나다 사업에서 탄소저감 설비 구축으로 올해 연간 4만톤, 향후 최대 8만톤 

이산화탄소 감축 예정. 이는 여의도 면적 26배 숲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수준

- 천연수소 개발을 위해 국내 생성 가능성 높은 지역 중심 부존 가능성 분석 연구 

수행. e-메탄 제조 상용화 기술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도약 목표

□ 관세청·국가보훈부 등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미달성, 헌재는 0대 (2025.05.29)

- 관세청, 국가보훈부, 농촌진흥청, 소방청 등이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 미준수. 

헌법재판소는 전기·수소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아 0% 달성. 공공기관 29곳이 

의무 비율 미준수로 24곳이 과태료 부과 대상

- 지자체 10곳과 공공기관 14곳 중 일부는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으나, 신규 구매·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0501.20250529132512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50529101456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1201.202505291440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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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임차 실적 있는 기관 626곳의 95.4%는 의무 비율 달성. 총 8059대 중 89.1%인 

7181대가 전기·수소차

- 올해부터 이륜차 포함, 전기·수소차 환산 비율 강화로 전기승용차 1.5대 환산에서 

1대로 변경. 정부는 수소연소엔진 장착 상용차 도입 방안 검토하고 지난해 수소 

전기버스 1044대 보급

□ 수도권매립지공사, 대용량 청록수소 기술개발 협력 추진 (2025.05.29)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대전에서 대용량 청록수소 생산기술개발 상호협력 업무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국책연구과제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공사 포함하여 11개 

공동연구기관과 3개 수혜기업 참여

-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와 도시가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산 플라즈마 기술 

및 저온흡착기술 적용으로 하루 3톤 규모 청록수소 생산 목표. 생산과정 부산물

인 고체탄소, 폐열 등의 활용 방안도 검토

- 청록수소는 탄화수소계 연료를 고온 열분해해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리 생산하는 

무탄소 수소 생산 기술. 매립가스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자원순환형 플랫폼 

구축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여 방침

□ 한국동서발전, 수소산업 중소기업에 전문인력 파견 지원 (2025.06.02)

-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가 수소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협

약식 개최. 셰르파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피크 대상자 중 전문역량 보유자를 선발

하여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

- 소속 임금피크 인력 5명을 선발하여 업무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수소산업 전환 추

진 중인 동해·삼척 지역 유망 중소기업과 1:1 연결 완료. 약 6개월간 연구개발 

과제 공모, 업무 프로세스 관리 등 실무 수행

- 동해·삼척 지역은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액화수

소 규제 자유 특구 등 수소 관련 국책사업 집중 지역. 경험 있는 인력을 지역기

업과 연계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기여

□ 국내연구팀, 그린수소 상용화 이끌 기술 잇따라 공개 (2025.06.04)

-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 전혀 없는 그린수소에 대한 국내 연구진 성과 잇따름. 포

스텍과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효율적 그린수소 제조 철 기반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250529145613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10100101.20250602145801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601.202506041702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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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촉매 개발에 이어 생산비용 대폭 절감 핵심소재 완성

-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그린수소 생산과정에서 백금 대체 촉매 개발하여 어드밴

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스에 게재.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개발 속도 못 

내던 그린수소의 비용적 부담 해결책 제시

-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장치 기술로 백금 대신 저렴한 촉매 사용 가능하나 고온·

고전류 환경 내구성 문제를 틈새 알킬 사슬 추가로 극복. 고온에서 뛰어난 이온 

전도성과 100일 이상 연속 작동으로 최고 수준 달성

지방기관

□ 김해시, 액화수소산업 육성으로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 국산화 추진 (2025.05.29)

- 김해시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테스

트베드 구축. 액화수소 클러스터 내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기술 국산화를 위한 

실증시설 구축 계획

-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잉여전력을 고압 압축 저장 후 필요 시 공급하는 

친환경 차세대 전기 저장기술. 수소 액화 과정 필수 예냉을 위한 전 단계 기술로 

평가

- 한림면 신천일반산업단지에 2027년까지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

축하여 액화수소 클러스터 조성. 한국기계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삼성E&A 등이 

공동 참여하여 내년까지 기술 개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2008.202505291502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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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국립대구과학관, 우주항공주간 맞아 풍성한 과학문화 잔치 개최 (2025.05.29)

- 국립대구과학관이 우주항공주간과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밤하

늘 및 천체 특별기획전과 예스!  키즈존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과학문화 축제로 꾸며져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감동 전달

-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과학관 본관 로비에서 별과 천체 사진의 아름다움을 소개

하는 특별기획전 개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야외 광장에서 달성문화재단 협

력 예스!  키즈존 운영으로 어린이 맞춤형 과학문화 체험 제공

- 우주항공주간 하이라이트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상설전시관 및 꿈나무과학

관을 전면 무료 개방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과학 체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개방. 총 10개 체험부스 운영과 다양한 과학키트 만들기 프로그램 제공

□ 국립부산과학관, 우주에 나만의 메시지 보내기 개관 10주년 이벤트 (2025.06.03)

- 국립부산과학관이 개관 10주년과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해 우주에 나만의 

메시지 보내기 특별 시민참여형 이벤트 개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에 

대한 메시지를 우주로 전송하는 특별한 경험 제공하여 미래 세대 꿈 응원

- 외계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나의 꿈을 주제로 손글씨, 직접 그린 그림, 사진 등 자

유롭게 메시지를 작성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 접수된 메시지는 광통신 기술을 활

용해 이달 셋째 주 오송시 메타스페이스 본사에서 적외선 레이저 방식으로 우주

에 송출

- 송출 대상은 약 40광년 이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행성 7개와 케플러 우주망원

경으로 발견한 외계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의 행성 4개 등 총 11개 행성. 메시지 

선정 내용, 실제 송출 장면, 광통신 원리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20일 공식 SNS

를 통해 공개 예정

지방기관 - (해당 없음)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0501.20250529095253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501.202506030923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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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현대차, 디젤 트럭을 모두 수소 트럭으로 교체 추진 (2025.05.29)

- 현대차가 상용 디젤 트럭을 수소 트럭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 검토. 2톤급 마이

티와 5톤급 파비스를 수소연료전지차로 개발하여 기존 1개에서 3개 수소 트럭 모

델로 확대 계획

- 프리시던스 리서치는 2030년 수소 트럭 시장이 163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연평균 

성장률 41.4%에 달할 것으로 전망. 수송 부문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 

차지하는 공해산업으로 친환경 전환 필요성 증대

- 현대차는 신형 넥쏘도 출시 예정으로 5분 완충, 1회 충전 700km 주행 가능. 에너

지 모빌라이저 전략에 따라 5조7000억원 투자하며 토요타, 지엠과 협력으로 전방

위적 공세 전개

□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 서울을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조성 (2025.05.29)

- 효성중공업이 서울에너지공사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액

화수소충전소 구축, 안전기준 개발, 수소 충전설비 국산화, 청정수소발전 공동사

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 효성중공업은 20년간 축적한 수소충전사업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울을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 국내 수소충전시스템 시장점유율 1위 유지

- 2021년 린데와 함께 액화수소 생산 및 판매 합작법인 설립하여 전 과정 참여. 지난해 

전남 광양에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했으며 현재 전국 21개 수소충전소 건설 추진

□ 수소경제 앞세운 포스코, 정권 교체 시 방향성 우려 (2025.06.02)

- 포스코홀딩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소·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깊이 관여

하며 친정부 기업 이미지 굳혀. 정권 교체 가능성 높아지면서 정부 지원 기반 핵

심 사업이 차기 정권 하에서 흔들릴 우려

- 장인화 회장 선임 후 수소환원제철, 이차전지 소재, 광양 중심 수소허브 구축 등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61.20250529080703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51.20250529091210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501.202506021520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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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정권 강조 산업정책 주도. 윤석열 대통령의 광양제철소 방문과 산업부 장관의 수

소경제 핵심 파트너 지목 등 정부 지원

- 차기 정권 산업 기조 변화 시 수소경제나 광물자원 관련 대규모 투자 회수 불가

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 정권 교체마다 구조조정, 비리 수사 등 외풍 경험한 포스

코의 구조적 취약성 재부각 가능성

대학교

□ 그린수소 공장, 값비싼 백금 없이도 제조 가능한 소재 개발 (2025.06.02)

- POSTECH 화학공학과 박태호 교수 연구팀이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으로 값비싼 

백금 촉매 없이도 수소 생산 가능한 소재 개발. 태양광·풍력 전기로 물 분해하는 

그린수소 생산에서 백금 대신 저렴한 촉매 사용 가능

-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장치 기술에서 고온·고전류 산업 환경 내구성 한계를 

틈새 알킬 사슬 추가로 해결. 마치 꽉 막힌 도로에 지하차도를 뚫어 교통 원활화

하듯 이온 이동 개선

- 연구팀 개발 소재는 고온에서도 뛰어난 이온 전도성과 2000시간 이상 안정 작동, 

100일 넘게 연속 작동으로 최고 수준 내구성 입증. 수소 생산 기술의 비용 장벽

을 허문 성과로 산업 현장 적용 가속화 기대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수출 70% 급감한 수소차, 올해 100대 달성도 어려울 듯 (2025.05.29)

- 올해 1-4월 국내 수소전기차 수출량이 18대로 전년 동기 60대 대비 70% 급감. 이 

추세라면 연간 100대 수출도 어려울 전망. 내수 판매 역시 965대에 그쳐 연간 

3000대 판매도 힘든 상황

- 수소차 넥쏘 출시 후 2021년 1121대로 정점을 찍었던 수출량이 지속 감소해 지난해 

101대까지 하락. 내수 판매량도 2022년 1만328대 정점 후 지난해 3787대로 급감

- 부족한 충전 인프라와 수소 수급 불안, 동급 차종 대비 비싼 가격 등이 시장 외

면 요인. 업계는 민간 기업 단독으로는 수소 산업 육성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강조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501.20250602123137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505290302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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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분야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국내 첫 민간로켓 우나스텔라, 시험 발사 성공으로 유인 우주발사체 개발 탄력 

(2025.05.29)

- 민간 유인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우나스텔라가 전남 고흥 자체 발사장에서 소형 

발사체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 시험 발사에 성공. 지난해 11월 1차 실패 후 2차 

시도에서 성과를 거두며 민간 기업 자력 국내 로켓 발사 첫 사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UAM 기체 부족으로 국내 개발 올스톱, 군용 추진으로 돌파구 모색 (2025.06.02)

- 정부가 2023년부터 추진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사업이 참여 기업들의 

기체 확보 난항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 올해 말 상용화 목표인 K-UAM 그랜드 

챌린지는 2025년 K-UAM 상용화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전기 수직이착륙기 

기체 설계·제조·인증에 수천억 원이 들어 성공 가능성 불투명

- SKT-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은 미국 조비에이션의 기체 공급 지연, 카카오모빌리티

-버티컬 컨소시엄도 미국 아처 에비에이션으로부터 기체 확보 실패. K-UAM 컨

소시엄 중 기체를 확보한 곳은 없으며 일부 기업은 기체 개발 투자를 포기

- KAI는 2027년 상반기 1호기 기체 제작 완료, 2028년 6월까지 비행시험, 2030년 

실증기 개발을 목표로 국내 유일한 자체 UAM 기체 개발 추진. 업계는 민간 대신 

군용 UAM 우선 추진으로 안정적 수요 확보와 기업 참여 유도 필요성 제기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101.20250529140512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101.202506020430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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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총 10km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고흥군 해상 안전 설정 구역으로 낙하하며 

비행 종료. 탑재체로는 항우연, 기계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충남대 연구팀들의 미세 중력시험 장치 탑재하여 우주산업 부품 국산화 사업 실증

-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는 길이 9.45m, 총 중량 2톤, 추력 5톤급 소형발사체로 케

로신과 액체 산소를 연료로 사용. 향후 전기모터펌프 사이클 엔진 기반 로켓 개

발로 구조 단순화와 안전성 확보하여 고도 100km 유인 우주 비행 서비스 목표

□ 대한항공·LS일렉트릭,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술 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2025.05.30)

- 대한항공과 LS일렉트릭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사의 전문 기술

을 결합하여 첨단 항공우주 분야 협력 강화

- 항공제조산업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항공제조산업 물류시스템 최적화, 차세대 항

공기 제조·생산역량 강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 대한항공의 항공기 제조 

노하우와 LS일렉트릭의 전력 솔루션 기술이 결합

-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스마트 제조 시스템과 물류 최적화를 통한 항공

우주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대

□ 베큐멕스, 반도체·우주항공 위한 아웃개싱 측정장치 개발로 민간 상용화 (2025.06.01)

- 장비 개발 전문 스타트업 베큐멕스가 반도체 및 우주항공산업을 위한 아웃개싱 

측정장치 개발하고 6월 16일 정식 출범. 국제적으로 공인된 ASTM E595 표준 기

반으로 TML과 CVCM을 정확하게 측정 가능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받은 ASTM E595 시험장치 설계 및 운용기

술을 적용하여 장비의 신뢰성 대폭 강화. 교차오염 없이 한번에 다수 샘플을 동

시 측정하여 기존 장비 대비 측정 효율 획기적 향상

- 아웃개싱은 고온·진공 환경에서 소재에 잔류한 물질이 방출되는 현상으로 광학 

표면 오염·센서 성능 저하로 시스템 오작동 유발 가능. 그동안 해외 장비나 연

구기관 의존했으나 이제 국내에서도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국산 테스트 솔루션

을 저비용 고효율로 이용 가능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51.20250530153822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201.202506010802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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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김우진 이렘 대표, LNG 선박부터 의료·항공우주 특수소재까지 사업 확장 

(2025.06.02)

- 이렘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과 인증 체계를 완비하여 LNG 선박을 넘어 의

료, 항공우주 등 초고사양 산업 분야까지 본격 공략 계획. 50년 이상 산업용 스테

인리스 강관을 제조·판매하며 국내외 품질 인증과 글로벌 선급 인증 다수 보유

- LNG 운반선 스테인리스 강관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0% 증가하고 연

간 100% 이상 성장 기대. 조선 분야 매출 비중은 40%를 넘어설 전망이며 중소구

경에서 고부가가치 대구경 후육관 제품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 스테인리스강은 극한의 고열과 압력에 견디는 내열성과 내구성, 우수한 내식성으

로 우주산업 활용 확대. 스페이스X의 대형 발사체 스타십에도 기존 알루미늄 합

금 대신 스테인리스강 적용되어 의료·우주항공 특수소재 시장 진출을 위한 고

기능 소재 기술 개발과 인증 확보 추진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중국, 세계 최초로 소행성 준위성 표본 수집 우주선 발사 성공 (2025.05.29)

- 중국이 세계 최초로 준위성 표본을 수집해 가져올 우주선 톈원 2호를 창정 3호 

로켓에 실어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 성공. 2026년 7월 카모오알레와 궤도 진

입 후 표본 채취하여 2027년 11월 지구 귀환 예정

- 준위성 카모오알레와는 폭 40여m의 작은 천체로 지구와 태양을 같은 주기로 공

전하며 달 충돌로 떨어져 나온 천체로 추정. 표면 접촉과 고정 부착 방식을 사용

해 목표 100g의 표본 채취하여 기원에 대한 해답 제공 기대

- 표본 투하 후 혜성 311P/판스타스 탐사를 위해 다시 우주로 향하여 2035년 1월 

도착해 1년간 궤도 관측 진행. 성공 시 일본, 미국에 이어 소행성 표본을 가져온 

세 번째 국가가 되며 중국의 단계적 행성간 탐사 계획의 두 번째 탐사선

□ 중국, 저고도 경제 기업 5만 개 돌파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확장 (2025.06.02)

- 중국이 저고도 경제를 국가 주도로 전폭 지원하며 육성하여 관련 기업이 5만 개 

돌파. 고도 1000m 이하 공역에서 드론이나 eVTOL을 이용한 도심항공교통과 물류,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101.20250602093507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50529081008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101.20250602043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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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관광응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제활동으로 2035년 600조원 규모 성장 전망

- 메이퇀이 반경 10km 지역에서 15분 내 배달 완료하는 자동 물류 시스템 구축하

여 누적 배송 45만 건 돌파. 이항의 EH216-S는 조종사 없이 승객만 태우고 비행

하는 2인승 자율주행 드론 택시로 1-2년 안에 상업 운행 개시 계획

- 중국 정부는 2023년 저고도 공역에서 모든 활동을 저고도 경제로 명명하고 규제 

대폭 완화. 선전시는 고도 120m 이하 공역의 75%를 개방하고 내년에는 300m, 이

후 600m까지 확장 예정. UAM 기술이 우주발사체나 소형 위성 운반체 개발에도 

활용되어 우주산업 생태계 확장

□ 일본, 민간 우주탐사 시대 개막으로 달로 가는 기업들 등장 (2025.06.02)

- 일본 우주 스타트업 아이스페이스가 6일 달 착륙을 시도하여 성공 시 아시아 민

간기업 최초의 달 착륙 사례. 2023년 첫 시도는 고도 인식 오류로 실패했으나 센

서와 알고리즘 개선으로 기술 정밀도를 높여 재도전

- 일본항공(JAL), 시티즌, 스즈키 등 주요 일본 기업들이 연료 배관설계, 착륙 구조 분석, 

경량 소재 제공 등 다양한 기술 집약으로 협력. 착륙선에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장치도 

탑재되어 달 자원 활용 가능성 실험하며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100억엔 조달

- 달 관련 시장이 2040년까지 누적 1700억달러(235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며 달의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 연료로 활용하면 지구 운반 대비 비용 크게 절감 가

능. 중국은 2030년까지 우주강국을 목표로 2035년 유인 기지 건설 추진 중이며 

미국은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2027년 유인 달 착륙 목표

□ 중국, 톈궁 우주정거장에 방어 시스템 갖춰 우주전쟁 우려 (2025.06.02)

- 중국이 우주정거장 톈궁에 고의로 접근하는 우주선 등 외부 위협요소를 제거하

기 위한 자체 방어 시스템 탑재 계획 발표. 미확인 물체가 톈궁에 접근하면 로봇 

추진기가 발사되어 해당 물체에 달라붙어 안전한 거리로 밀어내는 방식

- 쑨즈빈 중국국가우주과학센터 수석 과학자가 접근한 우주선의 의도에 따라 회피와 

궤도 조정, 로봇추진기 발사로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 때로는 다른 우

주선이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정찰하거나 작업을 방해할 가능성 있다고 언급

- 자칫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첫 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 과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501.20250602133544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11.2025060218513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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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거 중국은 톈궁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과 잠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

피 기동을 했다고 2021년 12월 유엔에 보고하며 우주비행사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

기타

□ 누리호 7차 발사 계획 불확실, 우주청이 사업 참여 기업 간담회로 지원 방안 

모색 (2025.05.29)

-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고도화 사업 참여 기업들과 발사체 사업 발

전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2027년 6차 발사 이후 추가 계획 확정되지 못하면서 

산업계 기술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엔진, 구조체, 유도제어 담당 11개 기업 참석하여 

6차 발사 이후 사업 공백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유지 어려움 지속 제

기. 일관된 발사 수요 확보 없이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무색해질 것이라는 의견

- 기업들은 후속 발사 물량 확보를 위한 공공 발사 수요 정보 제공과 장기 발사 

계약 체결 등 구체적 지원 방안 제시. 우주청은 누리호 사업에 참여하는 100여 

개 기업의 생산 물량 축소 어려움 인지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산

업계 협력 약속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0501.20250529150136003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0501.2025052915013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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